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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훈련서 풀백 변신한 손흥민 "이게 토트넘 수비"

등록 2021.06.02 09:39:34

[서울=뉴시스] 수비수로 변신한 손흥민. (캡처=대한축구협회 인사이드캠)

[서울=뉴시스] 안경남 기자 = 한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손흥민(29)이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풀백 수비수로 변

신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공식 영상채널인 '인사이드캠'을 통해 축구대표팀의 훈련 영상 일부를 팬들에게 공개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달 31일 파주NFC에서 소집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경기를 대비한 훈련을 시작했다.

영상에서 손흥민, 황의조(보르도), 황희찬(라이프치히), 권창훈(수원), 정우영(알 사드) 등은 2대1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

는 훈련을 했다.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으로 보인다.



눈길을 끈 건 손흥민의 수비 장면이었다.

권창훈을 막는 장면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왼쪽 풀백이 뭔지 보여줄게“라고 큰소리를 친 뒤 권창훈의 슛이 골문을 빗나가게

만들고 "이러는 동안 우리 중앙 수비들이 나와서 막았어 벌써!"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진 권창훈과의 1대1 수비에서도 손흥민은 또 한 번의 돌파를 차단하며 큰 소리로 포효한 뒤 "봤죠? 이게 토트넘 수비입니

다"라며 농담을 이어가 훈련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손흥민은 2020~2021시즌 22골 17도움으로 유럽 진출 후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나, 조세 무리뉴 전 감독 체제에서 수

비 가담이 많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국가대표 공격수 손흥민.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이를 두고 현지에선 손흥민이 윙어가 아닌 풀백 같다는 팬들의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손흥민은 당시 풀백 논란을 대표팀 훈

련에서 농담으로 푼 것이다.

이를 본 팬들도 영상 댓글에 "무리뉴 덕분에 수비 장인이 된 손흥민"이라는 글을 달며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손흥민은 훈련 영상 마지막에 등장해 "축구 팬들이 너무 그리웠다. 경기장에서 팬들이 같이 좋아하고 이겼을 때 함께 세리

머니하고 졌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하던 모습이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코로나19) 생활에서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대표팀 선수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응

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벤투호는 오는 5일 투르크메니스탄과 경기를 시작으로 스리랑카(9일), 레바논(13일·이상 고양종합운동장)과 차례대로

월드컵 2차 예선 일정을 소화한다.

한국은 북한의 불참으로 H조 선두(2승1무)에 올라 있다. 2차 예선은 각 조 1위와 조 2위 중 상위 4개 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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